
발 원 문

  차갑고 어두운 바다에서 세월호가 올라왔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
음속의 차가움과 아픔은 깊은 바다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조은화, 허다윤, 남현철, 박영인, 고창석, 양
승진,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 9명의 미수습자는 이제 모든 국민의 
가족입니다. 모두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길 손모아 발원합니다.

  남은 인양작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묻혀졌던 진실들이 드러나, 
오랜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기를 성심으로 바라옵니다. 

  헌신해주신 모든 분들의 공덕에 감사드리며, 아직도 고통에 있는 
가족들과 국민의 마음에 부처님의 가피와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항
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두루 갖추신 부처님의 명호로써, 희생자들이 모든 
고통을 여의고, 생명의 존엄함을 되새겨 다시는 이와 같은 재난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희생의 고귀한 의미가 우리의 삶에 지혜
의 연꽃으로 환하게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생명과 평화, 평등과 존중의 세상이 환하게 열려가기를 모두의 
정진과 실천으로 발원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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